
일본뇌염백신 수요 급감
예방접종 격년제 실시따라 실수요 50% 감소전망

9 6년부터 일본뇌염백신 예방접종이 격년제로 실시됨에 따라 수요가 50% 급감하는 등 시장악화가

우려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일본뇌염백신 생산기업들은 9 6년 생산량을 9 5년보다 늘려 계획했으나 보건복지

부가 항체역가 유지실험 이후 접종시기를 매년에서 격년제로 변경, 수요급감에 따른 또 한차례의 타

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더욱이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백신(종두백신)

이 기본접종에서 제외된 것처럼 일본뇌염백

신도 접종대상자의 8 0 %가 항체를 형성하고

있는 것으로 분석, 향후 기본접종백신에서 제

외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생산기업들

을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다.

또 생산후 1년이 지난 백신들은 모두 수거 폐기하게 되어 있어 수요가 급감할 경우 저가덤핑도 우

려되고 있다.

일본뇌염백신 생산기업들은 9 5년에도 수요가 큰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, 생산량을 대폭 감소시키거나

중단했으나 9 4년 저조한 접종률에 그쳤던 일본뇌염백신이 9 5년 뇌염모기가 대량 발견됨에 따라 오

히려 수요가 급증, 공급부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국내에서 일본뇌염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은 녹십자, 동신제약, 동아제약, 보령제약, 제일제당, 한

국백신 등 6개이다.

9 5년 상반기 생산액은 9 4년동기대비 5 2억3 1 4 0만원보다 265.8% 증가한 1 9 1억3 4 2 0만원을 기록했다. 생

산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9 5년 가격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.

이처럼 일본뇌염백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백신시장

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녹십자는 9 4년 수두백신 개발에 이어 외국기업과 제휴

하여 국내최초로 설사백신(로타백신) 출시를 준비중이다. 

한편, 일본뇌염백신은 국가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1 0여년간 가격이 고정됨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들이

생산을 기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94년 일본뇌염백신을 접종한 어린이가 사망함에 따라 생산기피가 더욱 심화되었고, 이에따라

공급부족을 우려한 보사부와 생산기업간의 가격현실화 논의를 통해 9 4년 ㎖당 6 0 0원에서 9 5년 3 5 0 0

원으로 5 8 0 %이상 인상했다.

가격인상은 뇌염균을 배양키위한 쥐 가격 인상 및 인건비, 물류비 상승 그리고 사망사고를 계기로

9 4년 2 0인분 덕용포장이 1인분씩 포장됨에 따른 포장비, 유통비 증가 때문이다. 

<화학저널 1 9 9 6 / 3 / 1 8 >

연간 생산액 상 반 기

1 9 9 3 1 9 9 4 증감률 1 9 9 4 1 9 9 5 증감률
구 분

녹 십 자

동신제약

동아제약

보령제약

제일제당

한국백신

합 계

6 7 0

1 , 6 4 7

1 , 3 8 9

3 5 6

8 5 7

2 2 9

5 , 1 4 8

1 , 8 2 2

1 , 4 5 7

1 , 2 8 2

2 6 4

9 2 3

8 5

5 , 8 3 2

1 7 2 . 1

▽1 1 . 6

▽7 . 7

▽2 5 . 9

7 . 7

▽6 2 . 9

1 3 . 3

1 , 4 8 5

1 , 4 5 7

1 , 2 8 2

-

9 2 3

8 5

5 , 2 3 1

8 , 4 5 3

6 , 5 3 5

3 , 2 8 0

2 0 2

-

6 6 4

1 9 , 1 3 4

4 6 9 . 3

3 4 8 . 5

1 5 5 . 9

1 0 0

▽5 0 0

6 8 1 . 4

2 6 5 . 8

일본뇌염백신생산액 추이
(단위: 100만원, %)

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구 분

접종건수 1 0 , 9 4 2 9 , 9 7 1 9 , 9 2 7 9 , 9 2 3 8 , 7 6 2 8 , 0 3 2

일본뇌염백신 접종현황
(단위 : 1000건)




